
대승기신론

〈대승기신론〉을 기반으로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
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보살도를 실천해야
합니다. 〈대승기신론〉은 일심(一心) 이문(二門) 삼
대(三大) 사신(四身) 오행(五궋) 육자염불(괯字念
佛)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.
일심(一心)을 진여문(眞如門)과 생멸문(生滅門)

두 방면[二門]으로 설명합니다. 일심에 이문(二門)
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의 이상세계와
윤회의 타락세계로 갈 가능성이 똑같이 있음을 뜻
합니다. 부처님은 진여문에 있고 우리는 생멸문에
있습니다. 이 진여문은 해탈열반(解脫涅槃)의 세계
이고, 생멸문은 업을 짓고 그 업에 따라 나고 죽는
윤회(괷廻)의 세계입니다.
한마음을 두 개의 문으로 나눠 가니 가난하고 끊

임없이 괴로운 것입니다. 가면 오고, 오면 가는 것이
우리의 삶입니다.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, 죽
음에 대한 공포, 삶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삶을 살아야
겠습니다.
체(體)ㆍ상(相)ㆍ용(用)을 삼대(三大)라고 합니

다. 거울이 체(體)라면 거울의 모양은 각기 다른 것
이 상(相)입니다. 어딘가에 쓰는 것인가가 용(用)입
니다. 마음의 본체와 양상, 작용을 나누어 설명하
는 것입니다. 삼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질을 바
르게 알아 어떻게 잘 쓰여 질 수 있는지 깨쳐야 합
니다.
사신(四信)은 불(佛) 법(法) 승(僧) 진여(眞如)입

니다.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듯이 삼보는 삼
신(三神)이고 근본신입니다. 진여와 불법승 삼보는
마음속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진여의 자리, 깨달음
의 지혜(知慧) 진리(眞理) 그리고 진리를 깨닫기 위

해서 수행(修궋)하는 것입니다. 본래 믿음이 곧 사
신입니다.
사바세계에서 발심해 깨닫고자 한다면 오행, 육

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. 마음에 아무리 진여의
문과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데
에 수행이 없다면 깨달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.
오행(五궋)은 곧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(선정

정진) 육바라밀로 배품과 나눔이 하나 되는 삶, 도
리를 다하는 삶,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
자는 것입니다.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
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오행 수행입
니다. 
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, 내일은 다

가온 오늘입니다. 오늘 최선을 다한 삶
이 아름다운 삶입니다. 오행은 사바세
계에서 끊임없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
다. 오행에서 선정과 지혜는 둘이면서 하나입니다.
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나옵니다. 
정진바라밀은 힘없이 떨어지는 낙숫물이 단단한

돌을 뚫듯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세입니다. 한 스님
이 출가 후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자 부모에게도 효
를 다하지 못하고, 출가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것 같
아 하산을 합니다. 하산을 하던 중 바위를 갈고 있는
한 노인을 만났습니다. 스님이 무엇을 하냐고 묻자

“이렇게 갈면 어느 날인가 바늘로 쓸 수 있는 가느
다란 돌멩이가 된다”고 답했습니다. 이 말에 깨친
스님이 끊임없이 수행해 대선사가 됐습니다.
육바라밀, 보살도를 실천했을 때에 누구나 할 것

없이 내세에는 성불하게 됩니다. 불법은 늘 그대로
입니다. 꽃비는 대지에 똑같이 내리는데 이익을 가
져오고 안 가져오는 것은 중생의 그릇에 달려있다
고 합니다.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실천하느냐

가 가장 중요합니다.
육자(괯字)는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입니다. 아

미타불은 단순히 천도재, 49재를 잘 지내 극락을 가
는 것이 아닙니다. 현세에서 극락 같은 삶을 사는 자
가 극락을 갑니다.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6
자이기 때문에 육자염불이라며 일상 속에서 가장
쉽게 염불할 수 있는 예를 든 것 뿐 입니다. 바른 신
행활동은 언행이 일치되고,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
데 있습니다.

포교는 부처님 유언

연등(燃燈)에서‘연’은 불사른다는 뜻입니다. 사
바세계에서 거듭거듭 보살도를 사람들에게 실천하
겠다는 서원을 세우면서 등을 밝히십시오. ‘빈자일
등(貧者一燈)’은 정성을 다해서 불을 밝힌다는 뜻
말고도 어려운 곳을 돕는다는 뜻도 있습니다. 내 몸
을 불사른다는 생각으로 이웃과 나누십시오. 형편

에 따라 성의껏 하면 됩니다.
거리를 아름답게 밝히는 연등은

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등하나 가지
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. 연등을 나
누며 인연을 맺어보십시오. 나누는
것만으로도 포교가 됩니다. 전법선
언을 했는데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

고 있습니다. 
포교는 부처님의 유언입니다. 부처님은“중생의

이익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”고 했습니다. 마음
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포교입니다. 대
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합니다.
포교를 하는 것은 주인답게 사는 모습입니다. 능동

적이고 자발적인 삶, 당당하고 떳떳하며 진실한 사람
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. 은혜입기 위해서 전
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불하기 위해 포교해야

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너무 등지고 있었습니다. 조
직이 힘입니다. 개인해탈을 중시하며 조직화에는 무
관심한 것은 불교의 병폐입니다. 조직을 갖고 얼마든
지더좋은일을할수있음을알아야합니다. 
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. 나

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하기 위해 나누는 삶
을 영위해야겠습니다.

행복의 조건

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두 이해할 수 있
습니다. 오해, 이해,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.
‘5-3=2 오해했을 때 상대의 입장에서 3번만 생
각하면 이해가 간다.’
‘2+2=4 이해하고 이해하니까 사랑하게 된다.’
‘4+4=8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팔자가 바뀐다.’
행복의 조건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

만드는 것입니다. 기복(祈福)이 아니라 작복(作福)
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은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의
표현을 하지 않습니다. 늘“당신이 있기에 행복합니
다”라고 표현하십시오. 더 많은 것, 높은 지위를 바
라는데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.
불교는 행복의 길잡이입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

불교를 알고 살아가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부
처의 길은 지혜ㆍ행복의 길임을 널리 알리십시오.
중생심을 초월하여 청정심을 찾는 것이 바로 수

행입니다. 계정혜 삼학에서 본래 청정한 마음이 물
들지 않고 본래 청정했던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이
계입니다. 상대가 경계에 부딪혀 비방해도 흔들리
지 마십시오. 불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해 보다 많은
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
니다. 정리=이상언기자

5-3=2, 2+2=4, 4+4=8로 행복을 만듭시다
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, 네 번째 주제법문‘전법의 등을 밝힙시다’

“도량에는 풀 향과 꽃 향이 어울려 퍼지고
있습니다. 벚꽃은 눈처럼 날리어 갔습니다.
곧 녹음으로 우거지는 여름을 지나 단풍과
열매를 맺는 가을이 가고 나면 겨울이 옵니
다. 꽃 시절, 계절의 변화를 보며 우리를 돌이
켜 봐야겠습니다.”
4월 28일 봉은사에는 공부열기가 무르익

고 있었다. 도영 스님은 완주 송광사 봄소식
을 전하며 법문을 시작했다. 
“마음밖에 법이 없다[心外無法]고 합니다.
인생의 고통과 즐거움은 마음의 차이입니다.
이루고자 하는 생각과 현실이 상반되면 고통
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욕심을 버리지 못
하면 성질이 나고,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
일으키게 됩니다.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
이 부처입니다. 감사하는 마음, 배려하는 마
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.”
이날 도영 스님은〈대승기신론〉을 중심으

로한수행정진과포교에힘쓸것을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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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마음을 둘로 나누니 힘들고 괴로운 것

집착과 공포 없는 한결같은 삶 살아야

1935년 전북 부안 출생. 1961년 김제 금산
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득도, 1961년 금
산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, 1968
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
수지했다.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. 합
천 해인사와 통도사선원에서 5하안거를 성만
했으며 1967년 금산사 총무국장, 1969년 김
제 흥복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.
1980년, 1984년, 1994년 세 번에 걸쳐 김제

금산사 주지 소임을 살았다. 제8~10대 조계종
중앙종회의원, 총무원 교무부장, 초재심 호계
위원을 역임했다. 1999년 제11회 포교대상을
수상하고, 2001년 조계종 포교원장에 취임한
후 임기 5년을 채운 첫 포교원장으로 2006년
9월 퇴임했다.
현재 완주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아 가람을

수호하고 신도교육과 수행을 지도하며 불법
홍포의 원력을 펼치고 있다.

도영 스님은?


